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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ntal pioneer Ham Seok-tae
대한민국 치의학 선구자 함석태

Woong-Rae Byun *

Goodface Mi Dental Clinic, Gangneung,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k-tae Ham (1889-?) founded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a Korean 
association created in opposition to Japanese dental groups. He can be credited as the person with the most 
dental ‘firsts’ in Korea. He was the first Korean to graduate from a regular dental school, the first officially regis-
tered Korean dentist to operate in Korea, the first Korean to open a dental practice,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first dental organization comprised of Koreans. Even though Seok-tae Ham was a known figure, was a key dental 
pioneer and achieved so much, he has been lost to Korean dental history.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we can 
confirm that he was a philanthropist, donating funds and time to local schools and communities, thereby raising 
oral hygiene awareness as part of his social service activities. (J Korean Dent Assoc 2025; 63(8): 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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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함석태가 졸업한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립으로 1907
년 설립되어 처음에는 공립치과의학교로 발족했다가 1909년 
6월 1일 일본치과의학교로 변경되었고, 1909년 8월에는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학교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Fig. 1). 1909년 8월 전문학교령에 의해 일본치과의학전문학
교 수업연한도 종래 2년에서 3개년 과정으로 연장되었다. 일본
치과의학전문학교의 2년 과정을 마친 학생 16명은 1911년 인
정 제1회로 졸업하였다. 전문학교로 지정되어 1년 과정을 더 
수업한 학생 54명은 1912년 지정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함
석태는 2년 과정을 마치며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1912년에 
졸업하였다(Fig. 2). 1912년 인정 제2회 졸업생은 15명이고, 함
석태와 함께 입학했던 107명은 1년 더 수업을 받은 후 1913년 
지정2회로 졸업하였다. 함석태는 1936년 치과잡지 만선지치
계에 게재한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전공으 로 이비과(耳鼻科)를 전공하려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조선

의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1913년 12월 고국으로 돌아왔다1). 함
석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것은 1912
년(大正元年)이었는데 재학 당시는 누구나 다 같은 심리겠지만 
특히 당시 조선에서 머나먼 일본에 유학이라도 하는 유학생의 

Fig. 1.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교사(1909년), 출처: 일본치과의학전
문학교 일람(19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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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학문을 마치고 소위 금의환국(錦衣還國)한다는 하나의 
공명심은 아마 상상하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런데 조선 사회를 
살펴본 즉 치과의학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고 가령 개업을 해도 
아무런 이해(理解)가 없는 일이라면 마치 10년 공(功)도 일실(一
實)에 귀(歸)하는 격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차라리 치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비과(耳鼻科)를 또 하나 전공하고 돌아가
면 하는 마음으로 동경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교장을 비롯 선
배들이 말하기를 옛날의 일본과 현재의 조선과는 치과의 발전

상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조선은 장래
가 유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개업하라는 격려
를 받아 용기백배하여 1913년(대정2) 세모에 귀국했다. 1925
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펴낸 일람에 나온 학교 교사 전
경의 모습을, 박슬기 작가에 의해 더욱 멋지게 복원된 그림이
다(Fig. 3). 현재 일본치과대학은 도쿄와 니카타(Niigata)에 각
각 2개의 치과대학이 있으며, 재학생은 2000명, 교수는 1000
명이다. 지금까지 22,152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여 일본에 있
는 치과의사 7명중에 한 명이 일본치과대학 동문이다. 2025년 
4월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진은 함석태 선생의 발자취를 찾
아 일본 치과대학을 방문하였다(Fig. 4). 그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뜻깊은 행사였다. 함석태는 1914년 2월 5
일 조선총독부 치과의사 면허번호 1번으로 등록하였다(Fig. 5). 
이 치과의사 면허는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치과의사규칙
이 반포된 후 한국에서는 최초의 치과의사로 등록된 것이다. 그
는 경성 삼각정 1번지에 2층 목조 건물(지하 1층)을 짓고 1914
년 함석태 치과를 개원하였다. 1914년부터 1935년까지 함석
태 치과 신문 광고에 의하면 그는 계속 삼각정에서 개원을 했
던 것으로 보인다(Fig. 6). 함석태는 1924년 2월 11일 동아일
보에 개원 당시 한국의 치과적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는 조선인 12명의 치과의사가 개원하였으나 존속하지 못할 정
도로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
음을 한탄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함석태는 자기 영
업 즉 치과 개원생활 이외에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것
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
는 심상소학교에는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 치과의사 수십명이 
촉탁의로 선정되어 구강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선인 학생
들이 있는 보통학교에는 이러한 구강 검진이 행해지지 않고 있
는 점에 안타까워하고 있다2).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14년(
대정 3년)에 본인이 개업할 당시에 경성에 일본인 치과의사가 
4인이요. 조선인측으로 본인이 1인 이든바 10년 후인 1924년
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은 21인이 되고, 조선인은 역시 1인에 불
과하오니 참으로 안타깝고 기이한 할 일이 아니오니까. 무릇 조
선측으로도 이 기간에 12인의 개업자가 있었으나 어찌 되었든
간에 존속(存續)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구강위생 
사상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를 조선인에 비하야 대략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라고 가정
하면 소수의 인구로 능히 20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용납하는데 
조선인은 그것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서 오히려 

Fig. 2. 함석태 지정 제2회 
졸업(1912년),  
출처: 일본치과의학전문
학교 일람(1925년)

Fig. 3. 1925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전경을 복원한 그림(화가 박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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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의 치과의사 문호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즉 무엇을 의

미합니까? 또 우리의 발전상으로 우리의 10년간이라 하면 선
진자인 그들의 100년간에나 상당하다고 할 만한 이 다사다난
한 10년 안에 우리가 20인이나 늘었다하면 거의 순조로운 향
상 발전이라 할지 모르나 도리어 10년 전 1인은 역시 10년 후
에 1인에 불과하오니 정말로 비탄(悲嘆)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본인 동업자는 항상 본인을 향하야 자네는 독무대이니까 좋
으리라고 칭찬합니다만 이 독무대야말로 무슨 의미의 독무대
입니까? 잠깐 대답하기 거북합니다. 가령 엎어진 둥우리에 한 
개의 알이 완전하였다면 그런 의미의 독무대가 아닌가 하고 스
스로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1915년 12월 1일 
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함석태의 개업지와 개업 월일이 적혀 있
는데 개업지는 송현동 68번지, 개업일은 1915년 10월이다. 함
석태는 1914년 3월 11일 치과의사 등록번호 1번으로 면허를 
받았고, 매일신보 1914년 6월 19일 광고에 의하면 경성남부곡
교 신가(新街) 삼각정에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함석태 관련 
사료에 약간의 혼동을 주는 자료를 발견하였다(Fig. 7). 1915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함석태 개업지 주소 경성부 송현동 68
번지는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없다. 지도상에서 송현동 67번지
는 2개가 있는데 68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33년에 제작된 
지도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도상에서 조선생명
이 있는 곳이 68번지라고 추측된다. 현재 네이버 지도와 1933
년 제작된 경성정밀지도상에서 송현동 크기와 모양은 거의 일
치한다. 일제강점기 주소인 송현동 68번지를 현재 지도에 검
색하면 송현동 72-1 또는 61-1 이런 주소가 뜨는데, 이곳을 직
접 가보니 높은 펜스가 쳐져있는 곳을 지목한다. 송현동 68번
지는 안국동과 경계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나무가 그려져 있
는 펜스 끝부분이 함석태 개업지 주소인 송현동 68번지로 추청
된다. 인터넷 지도로 송현동 68번지를 찾아보니 삼각정에 있는 
함석태 치과와 1킬로미터 남짓 거리이다. 1935년 이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석태 가족사진이 촬영된 곳이 관보에 나온 
송현동 68번지이고 함석태의 자택이라 추정된다. 광복 후 함
석태의 행적은 미궁에 쌓여 있지만 현재 함석태 치과 터는 다
행스럽게 공유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 지도상으로는 청계천 
한빛 광장의 가장 우측 모서리에 해당된다(Fig. 8). 일제강점기 
지도와 현재 네이버 지도를 비교해보니 삼각형 모양의 대지가 
일치한다. 함석태 치과 터에 어떤 기념물이 있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이미지 상으로라도 기념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다. 표지판에 들어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함석태 치과 터토선 함석태(1889~?)는 1914년부터 광복 때

Fig. 4. 2025년 4월 일본치과대학을 방문한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들

Fig. 5. 조선총독부 관보 제482호, 1914년 3월 11일

Fig. 6. 함석태 치과(삼각정 1번지)터를 보여주는 경성정밀지도(1933년)



277

까지 경성부 삼각정 1번지에 함석태 치과를 개원하였다. 이곳
이 바로 함석태 치과가 있었던 삼각정 1번지 주소의 일부분이
다. 함석태 선생은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서 한국인 최초로 치과의사가 되었고, 이곳에 한국인 최초로 치
과를 개원하였다. 그는 일본인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조선치과
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하
였고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
강위생 계몽에 헌신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문화재 지킴이 활
동을 하면서 우리의 얼을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안타깝
게도 그는 1944년 소개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수장품을 꾸려 

고향인 평양북도 영변으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경성으로 돌아
오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은 대한민국 치의학 개척자, 일제강점기 대항과 구
강위생 계몽의 선구자, 문화재 독립운동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는 1914
년 경성에서 치과를 개원한 후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
다. 조선 백성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인식 정도, 입치사(入齒師)
들의 비윤리적인 진료행위, 구강위생 계몽을 하기 위한 척박한 
현실과 같은 문제들은 유일한 조선인 치과의사 함석태가 해결
해야 할 과제였다. 특히 입치사들이 어지렵혀 놓은 일반 국민
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데 고군분투하였다. 1936년 
만선지치계에 게재한 회고록에 입치사에 관한 일화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1). 경성
에 돌아와 보니 일본 사람측은 고사하고 조선 사람측은 입치사 
3-4명과 서양인의 닥터 한대위(韓大偉, 조선 성명으로 하여 치
과를 경영함은 특히 조선 사회에 영합하는데 일대 광고술이라 
할 수 있다)란 사람 등이 조선 사회의 상하는 통한 당면의 치
과의사였다. 또한 입치사도 치과의사의 간판을 걸고 있는 혼돈
상태이다. 이런 이해 없는 배경하에서 약관표표 단신으로 내
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 
사회에 조선 사람으로서 효시적 신사업을 위하여는 주소를 받
지 않도록 당당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여, 또한 사회에 대
한 인식을 환기하는데도 필요하고, 한편 금후의 동업자 즉 후
진자의 전도를 열어주는데도 책임이 있으므로 한다면 훌륭히 
하지 못해도 빈약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정반대의 분기
점에서 방황하고 있을 무렵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
다. 이 이야기가 옆길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한 토막의 말로
써 당시 사회의 치과에 대한 지식의 단면을 소개하게 되므로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3-4명의 입치사
중의 한 사람으로 남대문통 1정목, 지금의 동일은행 옆에 한성
치과의원이란 간판을 걸고 당당히 조선귀족사회와 일반 상류
층을 단골로 하고 있던 입치사로서 박교상(朴敎祥)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1913년(대정2) 10월경에 총독부에서 조선의사법 치
과의사법을 제정하여 1914년(대정3)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서 입치영업자가 의원의 간판을 내
걸지 못하게 되자 박교상은 서양인 기독교 목사를 의지하여 치
과의사 자격을 얻는 목적으로 입치영업을 그만두고 서양으로 
갔다. 1914년 매일신보에 실린 함석태 치과 광고 문구에 그의 
고민이 담겨 있다(Fig. 9). ‘수술무료’는 일제강점기 입치사들과 

Fig. 7. 조선총독부 관보 제998호, 1915년 12월 1일

Fig. 8. 함석태 치과 터의 일부인 청계천 한빛 광장의 가장 우측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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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해야 했던 전문직 치과의사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판단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석태는 구강위생 계몽을 위해 한 걸
음 한 걸음씩 내닫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

기 위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3.1 운동이 발생한 1919년 7월 매
일신보에 실린 ‘구강위생에 대한 주의’라는 함석태 칼럼이 우리
나라 최초의 구강위생에 관한 칼럼으로 보인다3). 함석태는 일
제강점기 백성들이 치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치아
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또한 칫솔의 사용 및 
보관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동아일보 1924년 
2월 11일 칼럼에 의하면 함석태는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심
상소학교에 촉탁의로 지명되어 구강검사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 수년 동안 구강검진이 연례행사이었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25년 3월 종로소학교 교장인 편강(片岡)이 함석태가 
일본인 학생들을 검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사
건이 발생하였다. 동아일보 3월 21일 기사는 일본인 교장의 이
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Fig. 10). 조선일보 기사에 따
르면 의사의 신성을 무시하고 편강 교장이 함석태 구강 검진
의 촉탁을 거부함에 따라 함석태는 다른 일본인 치과의사와 촉
탁의를 교환하여 서대문소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게 되었다
4). 조선일보 1925년 3월 23일 조선일보 1면에 ‘기괴한 우월감’
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기사가 실렸다5). 1930년 8월 10일 조선
일보에 실린 ‘가정에서 알어야 할 니병과 니에 위생’이라는 칼
럼에서 청년 함석태 선생의 사진을 발견하였다(Fig. 11). 그토
록 함석태 선생의 사진을 찾으려고 애쓸때는 실패했었는데 ‘구
강위생 계몽’으로 검색을 하다가 희미한 사진을 찾게 되었다. 
오래된 사진을 사진 복원 전문가인 김충식 선생에게 의뢰하여 
예술작품으로 복원하였다. 복원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
성되었다(Fig. 12). 첫째 거친 피부 톤을 정리하고 음영을 구분
한 후 1차 윤곽을 스케치한다. 둘째, 1차 채색과 배경을 구분한
다. 셋째, 세부적 윤곽과 피부 톤을 보완하면서 완성한다. 일제
강점기 구강위생에 관한 칼럼을 아홉 번이나 게재한 치과의사
는 함석태 뿐인 것으로 추정된다. 9개의 칼럼을 읽으면서 함석
태 선생이 얼마나 조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썼는
지 알 수 있다. 그의 4번째, 5번째 신문 칼럼 원본에 일부 소실
이 있다. 신문지 일부가 찢어져 사라졌을 뿐인데 그 부분을 보
고 있노라니 안타깝다. 또한 그 부분을 영영 볼 수 없다니 슬프
다. 1924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이라
는 칼럼에서 조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구강 위
생 계몽 활동이 시행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함석태의 소망
은 1933년 실현되었다. 1933년 시내 정동에 있는 경성여자공
립보통학교에 학부형인 한응수(韓應壽)가 기증한 일천 오백원
으로 위생실이 설치되었다(Fig. 13)6). 먼저 간략하게 덕수초등

Fig. 9. 매일신보 1914년 6월 19일

Fig. 10. 동아일보 1925년 3월 21일

Fig. 11. 조선일보 193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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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혁에 대해서 알아본다. 덕수초등학교는 1912년 경성여
자공립보통학교로 시작하였기에 2025년인 올해가 개교 113
주년이다. 1934년부터는 남학생을 모집하면서 학교명이 덕수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1933년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에 위생실이 설치되자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위생실내에 치
과치료실을 마련하여 1800명 아동의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다. 
치과의사 함석태와 조경호가 교대로 매주 4일(월,수,목,토)이나 

학교 치과치료실을 방문하여 봉사하였다. 일본 학생들이 다니
는 각 심상소학교에는 10년 전부터 치과진료실이 설치되었고,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진료
를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성부 학무과에서는 치과진료실
이 구비된 심상소학교에 매년 5백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다. 반
면에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18개의 보통학교중에서 치
과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덕수공보가 유일하다. 함석태와 조경
호는 조선 아동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에도 심상소학교처럼 경
성부 당국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학부형
들에게도 도회지 아동들의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자
녀들의 치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성치과의
사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덕수공보 아동들의 구강검진 결과 
전체 아동의 65%가 충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통계를 보고하였
다7). 함석태와 조경호는 그동안 271명의 아동에게 충치치료를 
하였다. 따라서 경성에 있는 다른 보통학교에도 치과진료실이 
긴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치의학 역사적
으로 의미를 지닌 덕수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학교 정
문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덕수공보를 일주일에 4회
나 방문하면서 치과진료 봉사를 하였던 함석태와 조경호 선생
의 노고를 떠오르면서 두 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게 머
리를 숙였다. 본 고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를 구
강위생 계몽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함석태는 언행일치(言行
一致)와 지행일치(知行一致)를 실천하는 일제강점기 전문직업
인이었다. 일제강점기 함석태의 독무대였던 치과계에서 자신
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봉사적 활동의 일환으로 구강
위생 계몽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
렀어도 여전히 중요한 미션이라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창립된 치과의사 단체는 3개이며, 함석태는 3개의 단체에 모
두 회원으로 인연을 맺었다. 각각의 3개 단체를 설명한 후 함석
태가 그 단체에서 어떤 존재감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본다. 
1909년 조선에 개원하고 있었던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숫자가 
5명이 되자 친목단체 형식으로 경성치과의사회 모임이 만들어
졌다. 1912년 1월 16일 일본인으로서 정규의 학교 교육을 받
은 치과의사들이, 그들만으로 최초로 경성치과의사회를 창립
하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창립된 치과의사회는 1912년 경성
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만든 경성치과의사회이다. 경성
치과의사회는 1942년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와 
통합되면서 해산되었다. 1921년 10월 2일 경성치과의사회를 

Fig. 12. 복원된 함석태 
초상화(김충식 작가)

Fig. 13. 조선의보 제3권 4호, 1933년



280

중심으로 부산, 평양에 있는 일본 치과의사들도 이 단체에 참여
하면서 전국적인 치과의사 단체의 형식을 갖춘 조선치과의사
회가 창립되었다. 1932년에는 시단위 치과의사 단체가 참여하
면서 명칭이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변경되었고, 1941년에는 
13개 도단위 단체 가맹하면서 다시 조선치과의사회로 단체명
이 바뀌었다. 1944년에는 조선치과의사회가 조선총독 명령에 
의해 해산된 후, 관선치과의사회가 탄생하였다가 1945년 광복
이 되면서 이 단체는 자연 소멸되었다. 1925년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이 모여 창립된 단체가 한성치과
의사회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창립한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
가 한성치과의사회다. 1928년부터는 회원의 수가 20명이 되
면서 각 부서를 만들고 회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의 치
과계 발전과 구강계몽에 힘을 쏟았다. 창립 후 10여 년 동안 한
성치과의사회는 독자적이면서 일본치과의사 단체들과 대등하
게 운영되다가 1935년 강제 입회 제도가 마련되면서 조선연합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의 압력으로 일
본인 치과의사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에 강제로 합병되면서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산되었다. 일제강점기 한성치과의사회의 
활약을 기록으로 확인한 최초의 자료는 1933년부터이다(Fig. 
14). 함석태를 필두로 하여 20명의 회원이 충치 예방데이를 맞
이하여 무료 진찰 봉사에 참여하였고, 회장인 함석태는 구강계
몽을 위한 칼럼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33
년 12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개선을 하였다8). 회
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을 갖춘 명실상부 체계화된 단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신문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1932년 일본인 치과의사 우스이 쓰네히데(臼井常
英)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3명에게 매독 치료제로 사용되는 살
발산을 주사한 것이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발당했다. 1, 2심에서는 환자 2명은 매독
은 없지만 치조농루증이 있고, 나머지 환자 1명은 매독 잠복기
에 있고 치조농루가 있어 그 입안을 치료하기 위해 살발산 주
사를준 것이므로 의사법 위반이 아니라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
다. 1933년 12월 18일 경성고등법원은 구강매독은 전신질환
이므로 치과의사는 구강매독의 치료 권한 없다고 판단, 살발산 
주사를 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실히 넘은 것
으로 해석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과 조선
에서 처음 있는 판결례로 남아있으며9), 이 당시 조선에 현존했
던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한성치과의사회장의 치과의사에
게 유죄 판결에 대한 생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필자는 이 기
사를 통해서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을 
이룬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대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1934년 6월 4일 오후 8시 종로에 있는 중앙청년
회관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 주최로 구강위생 강연회가 열렸
다(Fig 15).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인 함석태가 사회를 맡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강연 사이에 섹스폰과 하와이 앤끼 연주를 추
가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강연회를 재미있게 할려는 주최 
측의 노력도 엿보인다. 22명의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

Fig. 14. 조선중앙신문 1933년 6월 3일

Fig. 15. 동아일보 193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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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선 아동들에 대하여 무료 시술을 시행하였다10). 함석태
는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1935년 충치예방일 기념 사
업으로 15개 공립 보통학교에서 위생강연회와 무료 진찰을 시
행하였다11). 1935년 연말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

신임을 받으며 선출되었다12). 1936년 한성치과의사회는 충치
예방일 기념행사로 구강 위생 사상을 선전하는 행사와 무료 진
료를 시행하였다13). 23명의 회원이 무료진료에 참여하였는데, 
개업 회원, 경성제국대학과 세브란스 치과교실에 근무하는 회
원으로 구성된 진료진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한성치과의사회
장 함석태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경성치과의사회장과 함
께 충치예방일 홍보차 조선일보를 방문하였다(Fig. 16). 만선
지치계 신년광고에서 여러 치과의사 단체들이 보인다. 1936
년 신년광고에서 볼 수 없었던 한성치과의사회가 1937년 만
선지치계 1월호에서는 보인다(Fig. 17). 1937년에는 중일전쟁
을 전후해서 비상시국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 단체들은 총회
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군사후원연맹이 조직되면서 한성치과
의사회는 경성부 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하였다14). 조선연합치과
의사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입하였다. 1938년 2월 한성
치과의사회는 삼각정 1번지(함석태 치과)에서 총회를 개최하
여 임원을 개선하였다15). 한성치과의사회장 함석태는 이번에
도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충치예방일 
홍보차 조선일보사를 방문하였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현하여 ‘
충치데이를 당하야’란 제목으로 구강위생 계몽에 나섰다16). 6
월 4일에는 탁아소 주치의 한소제와 함께 ‘이를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17). 1938년 충치예방일 행사에서는 경성
에 있는 공립소학교 아동 3만명에게 충치와 치과 위생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23명의 회원이 무료진료에 참여하였다
18). 올해에는 특별하게 충치예방데이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한성치과의사회 회원 여러 명이 참가하였다. 회장인 함석태는 
‘재래의 전습인 고치법’이라는 제목의 구강위생 칼럼을 게재하
였다(Fig. 18). 우리 선조들께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
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칼럼이다. 1925년 4월 15일 어느 
날 한국인 치과의사들로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함석태가 
창립한 해부터 1938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3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한 결과 함석태는 고문으로 추대되
었고,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박명진이 선임되
었다(Fig. 19). 한성치과의사회는 함석태가 회장에서 물러난 후
에도 1939년, 1940년, 1942년에 충치예방일 기념 행사를 지
속적으로 개최하였다(Fig. 20). 일제강점기 일본인 치과의사 단
체에 대항하기 위해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자 함석태는 
대한민국 치과계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인물이
다. 한국인 최초로 정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한국인 최초
의 치과의사, 한국인 최초의 치과 개원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Fig. 16. 조선일보 1936년 6월 6일

Fig. 17. 만선지치계 제6권 1호,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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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치과의사 단체 초대회장.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험난한 길을 개척한 함석태 이름 석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 
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함석태의 독무대였던 치과계에서 자신
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봉사적 활동의 일환으로 구강
위생 계몽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
렀어도 여전히 중요한 미션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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